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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신남방 핵심국 인도와의 통상협력 재개
- 통상교섭본부장 訪印, 양국 통상장관 회담 등 개최 -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및 

공급망·디지털 협력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0(월)~1.12(수)

(이하 현지시간)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이후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재개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임

ㅇ 인도와 ’17년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휴대폰·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

화학 등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등 활발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 한국의 對인도 투자 (’13~’16) 17.5억불 → (’17) 9.5억불 → (’18) 8.3억불 → (’19) 6.9억불 
→ (’20) 5.9억불 → (’21.3Q) 2.3억불

  **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효성 등 한국의 주요기업 다수 진출

ㅇ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1년 교역액이 전년대비

40.5%가 증가한 236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 특히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급망 연결성도 긴밀해지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임

   * 한-인도 교역 (’17) 200억불 → (’18) 215억불 → (’19) 207억불 → (’20) 169억불 → (’21) 236억불

  ** 한-인도 중간재 교역(억불, 비중) (’17) 149억불(74.5%) → (’18) 178억불(82.8%) 
→ (’19) 171억불(82.6%) → (’20) 137억불(81.5%) → (’21.11) 186억불(86.1%)



□ 여 본부장은 우선 1.11(화) 피유시 고얄(Shri 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

과의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및 공급망·디지털 등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 논의를

가질 예정임

    *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ㅇ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양국은 ’15년 이후 개선협상을 진행해왔으나
’19.6월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상황인 바, 이번 양국 통상장관

회담이 협상 재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발효 前/後(’00~’09/‘10~’19)의 10년 평균 비교 

➀교역 2.6배↑(71.8→186.3억불), ➁투자 3.6배↑(1.4→4.9억불), ➂방문객 2.2배↑(11.1→24.3만명)

- 이번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

하여 △교역 원활화 △투자 확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 한-인도 CEP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협상 재개

및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ㅇ 특히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불참한 인구 14억의 인도 시장을 추가 확보함으로서 세계 최대

FTA인 RCEP 경제권의 협력을 완성하고 신남방 FTA를 고도화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RCEP: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여 올해 1월 발효, 인도는 

협상 참여했으나 ’19.11월 불참 선언

  **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 한편여본부장은인도 주요 경제단체 및싱크탱크 전문가들과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인도 공동대응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ㅇ 인도 경제 및 산업육성 등을 위해 인도 기업 약 30만개회사로구성된 인도
최대의경제단체인인도산업협회(CII)*와그간양국경제협력에대한 한-인도

CEPA의 기여와 개선방향, 양국 간 공급망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 CII :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ㅇ 세계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옵저버연구재단(ORF)과는 인도 태평양

지역 역내의 통상질서 재편 및 세계 다자주의 체계 복원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한-인도 통상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더연구소 발표, Global Go Think Tank Index Report 2020년 판,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목록에서 20위를 차지

    * ORF :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 또한,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청취 및 경영지원 활동 등을 병행할 예정임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효성, SD바이오센서, CJ다슬 등

【붙 임】 1.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추진경과

2. 한-인도 교역투자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 이도영 사무관(☎ 044-203-57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추진경과

구분 주요 내용

논의

본격화
‘03

▪ 인도측이 양국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 수립 위한 공동연구그룹

(ISG) 설치 제안

협상

개시
‘06 ▪ 양국 정상회담 계기 협상 개시 공식 선언

1~12차 ‘06.3~’08.9 ▪ 12차례 공식협상 진행

※ ‘08.9월 한-인도 CEPA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여, ’10.1월 발효

개선

협상

개시

‘15.5~6
▪ 양국 정상회담(’15.5)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 합의

▪ 제2차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15.6)시 개선협상 개시 공식 선언

1차 ‘16.9 ▪ 상품, 원산지, 서비스 분야의 상호 기본입장 논의

2차 ‘17.2 ▪ 상품 양허, 원산지기준(PSR) 개선,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 등 논의

3차 ‘17.9 ▪ 상품, 원산지, 서비스 분야 관련 추가 자유화 방안 논의

4차 ‘17.12 ▪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 가속화 논의

5차 ‘18.5 ▪ 조기성과 도출 필요성 및 패키지 범위 관련 공감대 형성

6차 ‘18.6 ▪ 상품‧서비스‧원산지 분야 조기성과 패키지 도출방안 논의

정상

회담
‘18.7

▪ 양국 정상회담시 일부 품목의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
      

  * ① 상품 양허개선(우리측 : 망고, 농수산가공품 등/ 인측 : 석유화학제품, 

가공식품 등) ② 서비스 개방 확대(문화ㆍ체육분야 등) ③ 원산지기준완화

7차 ‘18.12 ▪ 조기성과 패키지에 미 포함된 잔여 관심 품목‧분야 위주 논의

8차 ‘19.6 ▪ 잔여 관심품목‧분야 위주로 상품‧서비스‧PSR 개선방안 논의



붙임2  한-인도 교역투자 현황

□ ‘21.11월 양국간 교역규모는 216억불(69억불 흑자), 인도는 우리의 제12위

교역국으로 총 교역액의 1.9% (수출 7위, 수입 16위)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11

수  출 11,922 11,376 12,782 12,030 11,596 15,056 15,606 15,096 11,937 14,294

수  입 6,921 6,180 5,275 4,241 4,189 4,948 5,885 5,565 4,901 7,311

무역수지 5,001 5,196 7,507 7,789 7,407 10,108 9,721 9,531 7,036 6,983

총교역액 18,843 17,556 18,057 16,271 15,785 20,004 21,491 20,661 16,838 21,605

ㅇ 코로나19로 인한 인도내 공장가동 중단으로 중간재 등 수출이 ’19년 대비

급감(△20.9%)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폭도 대폭 감소(△26.2%)

□ 수출입 품목은모두 중간재 비중이 높으며, 특히 수입은 석유제품(나프타)에

편중되어 있어 국제 유가변동에 크게 영향

    * (수출) 철강판,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수입) 석유제품(나프타), 알루미늄 등

< ‘21.11월 한ㆍ인도 상위 5개 품목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철강판 1,762 61.6 석유제품 1,688 65.4

합성수지 1,554 79.3 알루미늄 1,605 144.1

반도체 1,158 13.2 정밀화학원료 315 32.2

석유제품 1,093 150.2 농약및의약품 307 35.8

자동차부품 1,046 16.2 식물성물질 243 22.0

□ ‘80년~’21.3Q 한국의 對인도 투자총액은 101억불(신고기준)로, 한국

해외투자액(8,269억불)의 1.2% 차지(15위 투자대상국)

<한-인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3Q 누계

한국의 對인도 
투자

387
(160)

392
(264)

392
(270)

949
(311)

846
(410)

685
(451)

588
(308)

226
(164)

<’80~’21.3Q>
10,149
(4,998)

인도의 對한국 
투자

1.56
(9)

2.54
(10)

1.41
(6)

1.73
(11)

1.95
(13)

96.64
(16)

1.4
(12)

0.8
(5)

<’99~’21.3Q>
677.9
(709)

 * 자료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